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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… ｢공항운영 개선위원회｣ 출범
-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이행 전반을 관리… 공항 이용객 제안 정책화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공항 이용 전반에 대한 운영개선 과제를 보다

과감하게 발굴·추진할 수 있도록 전원 민간으로 구성된「공항운영 개선

위원회」(이하 위원회)를 구성하고, 5월 1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□ 그간 공항공사(인천·한국)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왔던 의견수렴 채널*들이 

이용자 수요를 파악하는데 기여를 해왔으나, 운영자 위주의 관점에서 

벗어나기 어렵고, 운영자 권한 제약·법령개정 수반 등의 한계가 있어 

이용객들이 제안한 내용들이 정책화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다. 

* (인천공항공사) 외국인포함고객위원회('06∼) / (한국공항공사) 교통약자등포함국민제안단('19∼)

□ 위원회는 공항 관리자가 아닌 이용자 관점에서 보다 포괄적인 정책수단을 

고려하여 추진 필요성 등을 심의한 후 정부·공항공사에 개선을 권고하는 

역할을 맡는다. 

 ㅇ 위원회는 5월 19일 ‘교통약자 편의 개선’ 안건 심의를 시작으로 오는 

11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 하동수 항공정책실장은 “공항 이용객들께서 공사에 제안해주신 

의견들이 실행력 있는 정책으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

관리할 것”이라고 하면서 “항공 재도약기를 맞아 우리나라 공항서비스 

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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